
모돈의 이상적인 BCS（신체충실지수） 

만들기 위한 영양 관리

（주파스코 축산과학연구소 R&T팀장 홍종욱

뉴스 보도에 따르면 7월 초 2주간 내린 비의 양이 

1년 강우량의 30%를 넘 었다는 보도가 있었다. 그때 

를 생각하면,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 

져 내리는 비에 전국이 물에 잠기는 줄 알았다. 비가 

많이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매년 혹서기가 찾아오면 

살인적인 더위에 가뿐 숨을 몰아 쉬는 돼지를 보면 

마음이 매우 안쓰럽다. 이에 우리 농장에서는 돈사 

지붕 위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여 지붕 위에서 물 

뿌리고, 돈사 안으로 대형 휀을 이용하여 바람 불어 

넣어주면서 돼지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게 된다. 그 

러나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.

도무지 돼지가 일어나 사료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 

기 때문이다. 혹서기가 되면 사료회사에는 사료를 

먹은 후 조금이라도 몸에서 열이 덜 발생하게끔 하 

기 위해 영양학적 노하우가 동원되지만 돼지 입장에 

서 보면 그저 사람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여길 뿐 여 

전히 가뿐 숨을 몰아 쉬고 있다. 이러한 상황은 모돈 

도 마찬가지이나 모돈은 달라야 한다. 이것은 다른 

돼지들과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. 왜냐하면 

지금의 모돈 관리는 내년도 내 농장의 수익을 결정 

짓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.

날이 더우면 사람이나 돼지나 밥 먹기 싫은 

건 마찬가지다. 특히 포유돈이 덥다고 사료를 

먹지 않으면, 포유 자돈을 키우는데 필요한 

영양소를 제 몸에서 동원해야 한다. 그러면 

포유기간 동안 포유돈 체중 감소량이 다른 계 

절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, 이는 이 

유 후 재귀발정 불량으로 이어져 번식 성적을 

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혹은 심한 

경우 도태가 될 수도 있다. 다시 말해서 여름 

철 가장 중요한 핵심 관리는 포유돈 체형 관 

리이며, 포유돈 체형 관리는 사료 섭취량에 있다고 

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. 혹서기에도 포유돈이 사 

료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양돈 경영주가 할 수 있는 

일은 무엇이 있을까?

혹서기에는 1회 주문하는 사료량을 줄여주는 것이 

필요하며, 사료의 보관 방법은 물론 급여 방법에 있 

어서도 24시간 중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지 않은 시 

간대에 급여하는 정성도 필요하다. 이와 함께 사료 

급여 방법에 있어 세심함이 요구된다. 최근 들어 생 

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 급여 방법 및 급이기 관리의 

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포유돈 사료 급여 

방법 개선이나 급이기 관리는 생산비 절감 차원을 

넘어 혹서기 포유돈 사료 섭취량 증대에 좋은 영향 

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. ［사진 1］은 당사 우수농장에 

서 적용하고 있는 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에 대해 간 

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. ［사진 1］은 사료 급여 방법 

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, 포유돈 사료를 급여 

하기 전에 먼저 보조 급수라인을 통해 물을 주고, 물 

을 다 먹으면 사료를 준 후에 다시 물을 줘서 사료 

섭취량도 늘리고 섭취한 사료를 잘 소화시킬 수 있 

도록 도와 주고 있다.

［사진 1］ 혹서기 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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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급이기 관리도 잘 해야 한다. 그러나 현 

실은 그렇지 못하다. ［사진2］에서 보는 것처럼 포유 

돈 급이기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. 이 사진은 작년 7 
월에 방문한 농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우 

리의 현실이다. ［사진2］에서 처럼 급이기 관리가 불 

량한 상태에서 사육되고 있는 포유돈의 포유 자돈이 

어떠할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

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이 포유돈이 포유 기간 동안 

에 살은 얼마나 빠졌을 것이며, 그로 인해 이유 후 재 

귀발정은 어떻게 왔을 지에 대해서도 굳이 전산 기록 

을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.

［사진 2］ 흑서기 포유돈 급이기 관리 실태

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과 관련하여 미국 캔사스 주 

립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유돈 사료 

급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［사진3］의 오른쪽 

급이기처럼 앞에 준 사료가 급이기에 하나도 없다면 

다음 번 사료 줄 때는 3.5kg 정도 급여하면 되고 급 

이기 내에 약 1kg 정도의 사료가 남았다면 다음 번 

사료 줄 때 2kg 정도 주면 되는 것이다. 다시 말해서 

급이기 내 잔량을 기준으로 다음 번 사료 급여량을 

결정하는 것이다. 이는 매우 귀찮은 일이며 이와 함 

께 포유돈 개체 마다 기록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낭 

비되는 사료도 절감하면서 포유돈에게 양질의 사료 

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.

［사진4］는 최근에 방문한 농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

다. 개체 별로 포유돈 급이기 내 사료 섭취 상태를 확 

인하면서 급여한 사료를 모두 먹 었으면 ‘0’ 으로 표 

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又’ 로 표시하면서 다음번 사 

료 급여 시 참고하고 있었다.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

세심하게 포유毛 사료를 급여하는 농장이 있다.

［사진 4］ 포유돈 사료 급여 기록표

打•恤

■

££01

포유모돈 1
■盟薑-----

而海

둫

EM-
론만윌丄 표 

顽|）
니厂

1面可

지북 0.5(0) 1(E) 1.5(1) L5⑴ 2即
F厂

1.5(1)

날 卽
사료항'

잃령
i里」요y

F 1 11
京©수

，J

里표럍 5.1 5.7 « 6 6 6 ! 6.3 ] 6.3 1

2(N) I 2(N) ~~虱厂「乏1（。）riuoDl

젬삼 I-7CK} 2{N} 、2(航 | 2(N) 丨 2.1(이 1 2,1(0)》

■―프브一 17CK) 2(N) 2(N) i 2(N) 2.1(0) 2,1(이 '

财爾 "丄 ■广、｝;

再료鬱

L箜—

t .

16

以，처! 、

…아&
面"9济

2」（아

■■■■으으T 6.9 6.9 | 능音늟슫읁日奏'
2.3(G) 2,3(Q) 2.祯I

전
문
가
 
시
므
긍
분
서

r

이상적인 BCS를 만들기 위한 모돈 관리에 특별한 

방법은 없다. 그저 포유돈이 사료 잘 먹을 수 있도록 

만 해주면 된다. 하루에 3회 이상 사료를 나누어 주 

고, 사료를 주는 시간도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이나 

저녁시간 그리고 밤 시간에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. 

그리고 사료를 주기 전 시원한 물을 충분히 준 후에 

사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이 라 하겠다.

또한 더우면 사료도 먹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일

시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얼음 막대기를 

항문에 넣어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 

이 모두 동원 되어야 한다. 그래야 이상적 

인 BCS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내년 

도 내 농장 성적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 

일 것이다.

［사진 3］ 사료 잔량을 기준으로 한 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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